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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Despite increasing the number of newly licensed nurses across Korea, shortages caused by geo-
graphical imbalances remains a significant concern. Therefore, understanding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 
working and living, factors influencing where they first choose to work after graduation is useful in formulating 
appropriate interventions to retain nurses in regional areas.
Methods: A total of 329 senior nursing students from areas outside Metropolitan Seoul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chi-square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the respondents, 57.8% reported that they planned to work in the region in which their school was 
located. The three factors ranked as having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ir decision to work in non-metropolitan 
regions were: the cost of living, housing costs, and the proximity to family. Enjoyable aspects of rural life con-
tributed positively to students’ intentions to work in non-metropolitan regions, whereas isolation and social-
ization problems negatively affected their intentions to work in such areas.
Conclusions: Greater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and housing environ-
ments in non-metropolitan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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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훈련된 보건의

료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보건의

료자원의 공급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법

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공급에 관하여 

정부 주도적 성향이 강한 국가로 간호학과의 입학정원을 정

부가 통제하고 결정한다.1) 정부는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부

족을 이유로 2008년에 11,775명에서 2017년에는 18,837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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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6,562명, 약 1.6배로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증원하였으며, 
정원 외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 2017년 1학년 학생 수는 

25,110명으로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3배였다.2) 입학정원 

증원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

로 이루어져, 수도권 소재 간호교육기관의 입학정원 비율은 

2011년 21.2%에서 2016년 19.2%로 감소하였으나,3) 동 기간 

중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는 46.1%에서 48.4%
로 소폭 증가하였다.4) 2016년 졸업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서 79.9%가 배출되었으나, 이 지역에 취업한 신규 간호사 

수는 전국 신규 취업자의 43.9%에 불과하였다.3) 비수도권 

입학정원 증원이 간호사 확보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지방의 간호학과 졸업생이 대학 소재지에서 취업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이동하여,3,5) 해당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 수준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비수

도권 중심의 입학정원 증원 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의미한다

고 보았다.1)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간호사 부족은 양적인 부족

보다는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이다. 지역 의료기관 간 간호

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이 지방 혹

은 대도시 취업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하다.6) 대졸 청년층의 구직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급여와 직장(고용) 안정성이었으며,7)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지 선택과 관련하여 Schofield 등8)

은 지방에서의 친밀감과 지지, 삶의 즐거움, 노동 자치권과 

기술의 다양성 등 긍정적 측면과 함께 지방 근무에 따른 격

리, 사회화 등을, Smith 등6)은 지방 출신, 지방 근무 경험, 
가족·경제·직업적 책무 등이 간호대학생의 지방 근무 선택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국내 연구로는 Yoon과 Cho9)가 

신입간호사의 지역 간 이동 양상을 분석하여 여성, 전문대

학 졸업, 졸업 당시 연령이 23세 이상, 고등학교와 대학이 

동일 지역인 경우, 학업성취도가 94.3점 이하인 경우, 기대 

임금이 2,500천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학 소재 지역에 남는 취

업 유지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국내 기존 연구는 대

졸자의 지역 간 취업 이동,10,11) 간호사의 지역 간 이동 양상 

및 영향 요인10,12)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연보, 대학 졸업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자료(graduates occu-
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료기관 현황 자료 등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취업 

시점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선택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13,14)는 비수도권, 지방을 취업지로 선택하는 것에 대한 

학생 특성 및 영향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해소를 위하여 중

점적으로 시행된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 비수도권 지역 간

호대학생의 대학 소재 지역 취업 계획 및 영향 요인을 알아

보고, 이를 통하여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취업 및 유지 관

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지역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학교 소재 지역 취

업 계획에 따라 지방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인식, 
지방에서 일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 직장 선택

시 고려 요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수도권 소재 지역 간호교육기

관에 재학 중인 4학년이 졸업 후 학교 소재 지역에 취업할 

계획이 있는지 파악한다. 둘째, 졸업 후 학교 소재 지역 취

업 계획에 따른 지방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인식, 
지방에서 일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 직장 선택

시 고려 요인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졸업 후 학교 소재 

지역 취업 계획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비수도권 지역 간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이 졸업 후 학교 소재 지역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된 횡단적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목포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승

인(IRB-20170223-SB-002-01)을 받은 후 자료수집하였다. 일
반적으로 졸업예정자 대상 신규 간호사 채용공고는 상반기

부터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시작되므로, 자료수

집은 4학년의 취업 지원이 시작되는 2/4분기인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수도권 지역은 서울, 경
기, 인천이 포함되며, 비수도권은 강원도, 충청권(대전, 세종 

포함),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포함), 전라권(광주, 제주 포

함)이 해당된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비수도권 지역인 전남, 
충남, 충북, 경남 소재 4년제 간호교육기관 6곳에 연구 목적

과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다. 각 학교에 재학 중

인 4학년 학생에게는 연구자가 연구 내용, 동의서 작성 방법 

및 회수 방법, 비밀보장과 철회 권리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았다. 설문 작성은 학생들의 사생활이 보장

된 장소에서 작성한 후, 밀봉 봉투에 넣어 회수하였으며, 소
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 대상기관의 학년별 입학정

원은 452명이었으며,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340명이었다

(75.2%). 조사 후 주요 질문에 결측치가 있는 11부를 제외하

고 최종 329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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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도구 및 변수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업성적, 소속 간호교육기관 

소재지와 성장지역 및 가족 거주지역의 일치 여부, 소속 간

호교육기관의 설립유형, 소재지, 부속대학병원 유무, 기관

유형을 포함하였다. 나이는 대학 4학년이 되는 23세를 기준

으로 23세 미만과 23세 이상으로, 학업성적은 가장 최근 학

기의 성적수준을 상위권(상위 30%), 중위권(31-70%), 하위

권(하위 30%)으로 구분하였다. 소속 간호교육기관의 소재

지, 성장지역, 가족 거주지역의 지역 구분은 충청권(대전광

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권(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권(광주광역시, 전라

북도, 전라남도)으로 하고, 학교 소재지와 같은 권역이면 일

치, 다른 권역이면 불일치하는 것으로 코딩하였다. 소속 간

호교육기관은 설립유형은 국립과 사립으로, 4년제 간호교

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유형은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

하였다.

2) 지방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인식

Adams 등15)이 개발한 4개 영역, 총 17문항의 리커트

(Likert) 척도인 지방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학생 

인식 측정 도구(student attitudes to rural practice and life 
questionnaire)를 이메일로 번역 및 사용 허락을 받았다. 번역

과정은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한 후 도구개발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과 교수 4인이 검토하였으며, 번역된 한국어판

은 영어와 한글에 능통하고, 간호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가 

역번역을 하였다. 하부 영역은 친근감과 지지(friendliness 
and support) 5문항, 고립과 사회화(isolation and social-
ization) 5문항, 지방생활을 즐길 수 있는 측면(enjoyable as-
pects of rural life) 3문항, 일자리 기회(work opportunities) 
4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인식과 일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자는 전체 및 영역, 문항별 점수

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영역 및 문항별 평균

값을 제시하였다. 개발 당시 18문항의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총 17문항으로 축소되었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68이었고,15)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0.75였다.

3) 지방에서 일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chofield 등16)이 호주에서 보건의료인력이 지방에서의 

임상실무를 고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

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발한 careers in rural health track-
ing survey (CIRHTS) 도구는 인적특성 및 가족관계 9문항, 
교육 및 현재의 취업 6문항, 지역 선호도 5문항, 농촌 배경 

4문항, 영향 요인 1문항 등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8) 도구 개발자는 전체 및 영역, 문항별 점수화 방법을 제

시하고 있지 않다. 이메일로 도구 개발자에게 번역 및 사용

허락을 받았으며, 번역과정은 ‘지방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인식’ 도구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방에서 일하는 선택에 미치는 요인은 18가지 항목

을 제시하고, 영향 정도는 5점 리커트 척도(1=‘적극 못하게 

한다[strongly discourage]’, 5=‘적극 하게 한다[strongly en-
courage]’)로 평가하였다. Schofield 등8)은 내용 타당도를 검

증하고, 조사 대상 집단의 특성에 따라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응답비율(encourage, strongly encourage)을 제시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별 평균을 제시하여 비교하

였다.

4) 첫 직장 선택시 고려 요인

첫 직장 선택시 고려 요인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 패널 

설문 조사 중 첫 직장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 대

한 12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청년 패널 조사(youth panel)는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을 반영하

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 정책

의 수립 및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으

며,17) 조사 결과는 응답자 분포, 평균값 등을 제시하고, 별도

의 점수화 방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과 졸업예정자의 첫 직장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을 파악하고자 이메일로 도구 사용 허락을 받았으며, 해당 

문항은 ‘전혀 중요치 않다’부터 ‘매우 중요하다’까지 5점 리

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0.90
이었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WIN ver. 24.0 프로그램(IBM Corp.,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개인 특성 및 지역 취업 계획 유무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

하였다. 학교 소재 지역을 취업지로 선택하는 것(지역 취업)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인식, 지방에서 일하는 것 및 첫 직장 

선택에 대한 특성별 단변량분석은 t검정 및 카이제곱 검정, 
다변량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변수의 

투입에서 단변량분석에서 유의하였던 학업성적, 소속 간호

교육기관 소재지와 성장지역 및 가족 거주지역의 일치 여

부, 소속 간호교육기관의 설립유형, 소재지, 부속대학병원 

유무, 기관유형, 지방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인식, 
지방에서 일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 직장 선택

시 고려 항목을 포함하였다. 더미변수 생성시 학업성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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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otal
First career in nursing school region

χ2 P
Yes (n=190) No (n=139)

Gender 0.33 0.567
  Female 297 170 (57.2) 127 (42.8)
  Male 32 20 (62.5) 12 (37.5)
Age 2.23 0.136
  <23 217 131 (60.4) 86 (39.6)
  ≥23 101 52 (51.5) 49 (48.5)
  Missing 11 7 (63.6) 4 (36.4)
Academic grade 8.40 0.015
  Above 70th percentile 131 63 (48.1) 68 (51.9)
  Between 70th and 30th percentile 154 98 (63.6) 56 (36.4)
  Below 30th percentile 44 29 (65.9) 15 (34.1)
Location of nursing school and high school 7.92 0.005
  Same 195 125 (64.1) 70 (35.9)
  Different 134 65 (48.5) 69 (51.5)
Location of nursing school and family living 7.06 0.008
  Same 198 126 (63.6) 72 (36.4)
  Different 131 64 (48.9) 67 (51.1)
Ownership 18.58 <0.001
  Public 185 126 (68.1) 59 (31.9)
  Private 144 64 (44.4) 80 (55.6)
Location of nursing school 92.02 <0.001
  Chonnam 139 38 (27.3) 101 (72.7)
  Gyeongnam 90 69 (76.7) 21 (23.3)
  Chungcheong 100 83 (83.0) 17 (17.0)
Presence of a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 84.4 <0.001
  Yes 193 152 (78.8) 41 (21.2)
  No 136 38 (27.9) 98 (72.1)
Type of nursing school 54.10 <0.001
  University 234 165 (70.5) 69 (29.5)
  College 95 25 (26.3) 70 (73.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29)

상위권, 소속 간호교육기관 소재지와 성장지역 및 가족 거

주지역의 일치 여부는 일치, 간호교육기관의 설립유형은 사

립, 소재지는 충청지역, 부속대학병원 유무는 없음, 기관유형은 

대학을 기준으로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Hosmer-Lemeshow 
test를 이용하여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한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아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73).

결 과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국립

대 재학생이 56.2%, 여성이 90.3%로 다수를 차지하며, 졸업 

후 학교 소재 지역에 취업할 계획이 있는가에 따른 성별, 연
령분포는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학교 

소재 지역에 취업할 계획이 있다는 간호대학생은 전체의 

57.8%였고, 지역별로는 충청지역이 83.0%로 가장 높고, 전
남이 27.3%로 가장 낮았다(χ2=92.02, P<0.001). 설립유형이 

국립(χ2=18.58, P<0.001), 성적이 하위 30% 이내인 경우(χ2 

=8.40, P=0.015), 학교 소재지가 성장지역(χ2=7.92, P=0.005) 
또는 가족 거주지와 일치하는 경우(χ2=7.06, P=0.008)에 학

교 소재 지역에 대한 취업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

타났다.

2. 지방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인식

학교 소재 지역에 취업할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지방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친근감과 지지, 고립과 

사회화, 지방생활을 즐길 수 있는 측면, 일자리 기회 등 4개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취업 계획이 

있다는 학생군은 친근감과 지지 영역 중 지지적인 동료

(t=2.12, P=0.035), 우호적인 주민(t=2.55, P=0.011), 지방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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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Total
First career in nursing school 

region t P
Yes (n=190) No (n=139)

Friendliness and support 3.75±0.83 3.85±0.88 3.62±0.73 -2.66 0.010

  Staff are more supportive of each other in rural areas 3.76±1.94 3.95±2.42 3.50±0.91 2.12 0.035

  People in rural areas are very friendly 3.81±0.92 3.92±0.89 3.66±0.94 2.55 0.011

  In rural areas, new people are welcomed into the community 3.52±0.97 3.57±1.00 3.44±0.92 1.17 0.243

  Rural workplace settings are friendly environments 3.73±0.87 3.79±0.88 3.64±0.85 1.54 0.125

  There is a great sense of community in rural areas 3.96±0.94 4.04±0.96 3.86±0.90 1.78 0.076

Isolation and socialization 3.59±0.89 3.47±0.90 3.75±0.85 2.95 0.004

  Professional isolation is a problem when working in rural areas 3.79±1.04 3.74±1.04 3.85±1.05 -0.92 0.360

  There are limited places to go socialize in rural areas 4.16±1.13 4.17±1.17 4.14±1.06 0.19 0.853

  There are poor recreational facilities in rural areas 4.00±1.19 4.03±1.23 3.96±1.15 0.51 0.613

  Working in a rural area means being too isolated from family 2.95±1.33 2.65±1.25 3.37±1.34 -5.01 <0.001

  Working in a rural area means being too isolated from friends 3.03±1.35 2.74±1.31 3.43±1.29 -4.75 <0.001

Enjoyable aspects of rural life 3.65±0.93 3.91±0.86 3.31±0.89 -6.05 <0.001

  There are things I enjoy doing in rural areas 3.33±1.15 3.61±1.06 2.94±1.15 5.39 <0.001

  There are people in rural areas that I could be friends with 4.12±1.16 4.38±1.13 3.76±1.11 4.99 <0.001

  Living in a rural area provides an enjoyable lifestyle 3.52±1.03 3.73±1.01 3.23±0.98 4.42 <0.001

Work opportunities 3.33±0.78 3.42±0.78 3.22±0.77 -2.29 0.023

  Working in a rural area provides more opportunity to practice a variety 
of skills

2.91±1.07 3.01±1.11 2.79±1.02 1.79 0.075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for career advancement in rural areas 3.43±1.04 3.45±1.06 3.39±1.03 0.55 0.582

  Rural practice provides greater opportunity for autonomy in work place 3.39±1.00 3.47±0.98 3.27±1.01 1.87 0.062

  Employment in a rural area is very desirable 3.60±0.93 3.73±0.94 3.43±0.90 2.92 0.00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Modified from reference 15 with permission from author via e-mail.

Table 2. Nursing student attitudes to working and living in regional areas (n=329)

을 즐길 수 있는 측면에서는 지방에서 즐길 것이 있음(t=5.39, 
P<0.001), 친구로 지낼 사람이 있음(t=4.99, P<0.001), 즐거운 

생활방식의 제공(t=4.42, P<0.001), 일자리 기회 영역에서는 

지방고용이 바람직(t=2.92, P<0.004)하다고 긍정적 인식을 보

였으나, 취업 계획이 없는 학생군은 고립과 사회화 영역 중 

가족과의 고립(t=-5.01, P<0.001), 친구와의 고립(t=-4.75, 
P<0.001)에서 그렇다는 응답에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부
정적 인식에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3. 지방에서 일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방에서 일하게 된다면 적극적인 선택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상위 3개 항목은 주거비용(3.90±0.98), 가족과 

가까이 사는 것(3.88±1.18), 생활비(3.87±0.94)였다. 학교 소재 

지역에 취업할 계획이 있는 학생군은 가족과 가까이 사는 

것(4.09±1.07)이, 취업 계획이 없는 학생군에게는 주거비용

(3.68±0.96)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지방에서 일하는 선택에 대하여 가족과 가까이 사는 것

(t=3.70, P<0.001), 친구와 가까이 사는 것(t=3.36, P=0.001), 
생활비(t=4.37, P<0.001), 주거비용(t=3.54, P<0.001), 취업전

망(t=2.77, P=0.006), 보수(t=2.27, P=0.024), 일의 종류(t=3.48, 
P=0.001)가 취업 계획이 있는 학생군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

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첫 직장 선택시 고려 항목 

첫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임금/수입

(4.50±0.70), 고용 안정성(4.44±0.73), 직장내 인간관계

(4.41±0.74) 순이었고, 사회적 평판/인식(3.64±0.80)이 가장 

낮았다. 학교 소재 지역에 취업할 계획이 있는 학생군에서 

업무 내용(전공 관련성 포함) (t=3.62, P<0.001), 임금/수입

(t=4.80, P<0.001), 고용 안정성(t=4.09, P<0.001),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움(t=2.53, P=0.012), 직장내 인간관계(t=2.21, 
P=0.028)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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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Total
First career in nursing school region

t P
Yes (n=190) No (n=139)

Living close to family 3.88±1.18 4.09±1.07 3.60±1.28 3.70 <0.001

Living close to friends 3.74±1.12 3.92±1.01 3.50±1.22 3.36 0.001

Rural lifestyle/culture 3.10±1.01 3.14±1.06 3.04±0.94 0.96 0.349

Cost of living 3.87±0.94 4.06±0.90 3.61±0.94 4.37 <0.001

Cost of accommodation 3.90±0.98 4.06±0.97 3.68±0.96 3.54 <0.001

Lack of public transport 3.44±1.14 3.46±1.15 3.42±1.14 0.32 0.751

Career opportunities 3.55±1.08 3.69±0.98 3.36±1.17 2.77 0.006

Remuneration 3.74±1.14 3.86±1.11 3.58±1.17 2.27 0.024

Workload 3.66±1.00 3.72±0.99 3.58±1.01 1.24 0.217

Type of work 3.61±0.94 3.76±0.90 3.40±0.96 3.48 0.001

Environment for raising children 3.44±1.06 3.46±1.02 3.40±1.11 0.51 0.610

Access to children (custodial arrangement) 3.40±1.04 3.43±1.01 3.37±1.09 0.56 0.580

Bonding/other contracting work requirement 3.33±0.93 3.37±0.90 3.27±0.95 0.97 0.332

Desire to help people in rural/remote areas 2.98±0.98 2.91±0.97 3.08±0.98 -1.55 0.122

Challenge 3.02±1.00 2.97±0.98 3.07±1.02 -0.88 0.379

Familiarity with rural area 3.16±1.08 3.21±1.09 3.09±1.07 0.99 0.325

My current rural placement 2.81±0.91 2.82±0.84 2.80±0.99 0.22 0.825

Previous rural placement 2.81±0.88 2.82±0.83 2.81±0.95 0.03 0.97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Modified from reference 16 with permission from author via e-mail.

Table 3. Factors influencing the choice to work in regional areas (n=329)

Factors Total
First career in nursing school region

t P
Yes (n=190) No (n=139)

Job description 4.10±0.73 4.23±0.69 3.94±0.75 3.62 <0.001

Social recognition 3.64±0.80 3.66±0.78 3.63±0.82 0.36 0.719

Pursue personal development 3.87±0.77 3.88±0.76 3.86±0.78 0.18 0.855

Promising places to work 3.77±0.87 3.79±0.86 3.74±0.88 0.55 0.581

Wage and salary income 4.50±0.70 4.66±0.59 4.28±0.78 4.80 <0.001

Job stability 4.44±0.73 4.58±0.62 4.24±0.82 4.09 <0.001

Autonomy and authority in the workplace 4.23±0.74 4.29±0.71 4.14±0.77 1.92 0.056

Living close to the workplace 4.18±0.77 4.27±0.76 4.06±0.77 2.53 0.012

Living close to friends/family 3.98±0.86 4.03±0.90 3.91±0.80 1.17 0.241

Physical work environment 4.01±0.76 4.03±0.72 3.97±0.81 0.70 0.476

Ensuring quality education for children 3.88±0.94 3.85±0.99 3.91±0.87 -0.63 0.530

Human relations and communication in the workplace 4.41±0.74 4.48±0.70 4.30±0.80 2.21 0.02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Modified from reference 17 with permission from author via e-mail.

Table 4. Factors influencing first career choice of nursing students (n=329)

5. 학교 소재 지역 취업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 소재 지역 취업 계획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하여 학교 소재 지역 취업 계획 여부(예=1, 아니오=0)
를 종속변수로 하고 표 1의 일반적 특성, 지방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인식, 지방에서 일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 직장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독

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일반적 특성으로 성적에 따라 상위권 학생보다 중위권 학생

은 2.76배(P=0.003), 하위권 학생은 4.08배(P=0.006) 학교 소

재 지역에 취업할 계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변량분석에서 유의하였던 성장지역 또는 가족 거주지가 학

교 소재 지역과 동일한 경우, 간호교육기관의 설립유형, 소
재지, 부속대학병원 유무, 기관유형 등은 유의한 관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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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OR(95% CI) P

Academic grade Below 30th percentile (vs. above 70th percentile) 4.08(1.49-11.20) 0.006

Between 30th and 70th percentile (vs. above 70th per-
centile)

2.76(1.40-5.43) 0.003

Location of nursing school and high school Same (vs. different) 0.62(0.10-3.92) 0.616

Location of nursing school and family living Same (vs. different) 3.19(0.54-18.86) 0.200

Ownership Public (vs. Private) 0.25(0.06-1.00) 0.051

Location of nursing school Chonnam (vs. Chungcheong) 0.999

Gyeongnam (vs. Chungcheong) 0.48(0.15-1.50) 0.207

Presence of a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 Yes (vs. No) 0.999

Type of nursing school Colledge (vs. University) 0.42(0.08-2.22) 0.306

Nursing student attitudes to working and living in 
rural areas

Friendliness and support 0.99(0.60-1.61) 0.959

Isolation and socialization 0.62(0.41-0.96) 0.031

Enjoyable aspects of rural life 2.26(1.41-3.63) 0.001

Work opportunities 1.24(0.76-2.03) 0.385

Factors influencing the choice to work in rural 
areas

Living close to family 1.00(0.68-1.48) 0.993

Living close to friends 1.12(0.75-1.68) 0.581

Cost of living 1.58(0.88-2.83) 0.128

Cost of accommodation 0.73(0.42-1.27) 0.258

Career opportunities 1.15(0.72-1.83) 0.560

Remuneration 0.84(0.54-1.30) 0.439

Type of work 1.20(0.75-1.92) 0.454

Factors influencing first career choice of nursing 
students

Job description 0.74(0.44-1.25) 0.261

Wage and salary income 2.16(0.92-5.09) 0.078

Job stability 1.45(0.65-3.22) 0.361

Living close to the workplace 1.44(0.87-2.38) 0.160

Human relations and communication in the workplace 0.45(0.24-0.84) 0.012

Abbreviations: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5. Factors influencing students' intention to pursue a first career in their nursing school region (n=329)

이지 않았다. 지방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고립 및 사회화 영역이 1점 올라갈 때마다 0.62배
씩(P=0.031) 학교 소재 지역 취업 계획을 덜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지방생활을 즐길 수 있는 측면에 대한 인식 영역이 

1점 증가할 때마다 2.26배씩 학교 소재 지역 취업 계획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단변량분석에서 유의하였

던 가족, 친구와 가까이 사는 것, 생활비, 주거비용, 취업전

망, 보수, 일의 종류 등 지방에서 일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다변량분석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첫 직장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서는 직장내 인간

관계에 대한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0.45배씩 학교 소재 지역 

취업 계획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0.45, P=0.012).

고 찰

본 연구는 지역 소재 간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4학년 학

생의 졸업 후 학교 소재 지역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학과는 지역 간 발전

격차의 불균형 완화 및 취약지 의료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증원하였으나,18) 취업의 

지역적 불균형은 해소되지 못하였다.10,12) 본 연구에서 졸업 

후 학교 소재 지역에 취업할 계획이 있다는 간호대학생은 

조사 대상의 57.8%, 지역별로는 충청(83.0%), 경남(76.7%), 
전남(27.3%) 순이었다. Yoon과 Cho9)가 전국단위의 2차 자

료를 분석한 결과, 졸업생의 69.2%, 지역별로는 충청 

39.5%, 전라 54.4%, 경상 72.1%, Kim과 Cho19)의 연구 결과 
부산, 울산, 경남지역 졸업생의 86.3%와 비교하면, 경남은 

유사한 수준이나, 전라는 낮고, 충청은 높았다. 경남을 포함

한 영남권은 지역내 병상 수가 많아서 배출한 신규 간호사

의 취업이 쉽고,12) 지역 산업기반이 갖추어져 있어10)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학교 소재 지역 취업의사를 갖고, 잔류하

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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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충청과 전남지역은 단변량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인 대학부속병원 유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
교 소재 지역 취업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던 충청지역

은 2개 기관이 모두 상급종합병원인 대학부속병원을 보유

하고 있었으나, 전남지역은 2개 기관이 모두 대학부속병원

이 없으며,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취업기회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20) 기존 연구에서 도시, 농촌 등 간호교

육기관의 소재지는 농촌 출신 간호대졸업생의 근무지 선택, 
지리적 분포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나,21,22) 지역의 

간호교육기관이 농촌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넓히

고, 농촌 지역에서의 교육훈련을 통한 농촌체험이 지방으로

의 통로(rural pipeline)로서 역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23) 향후에는 간호교육기관 및 지역 의료기관, 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간호인력 관련 연구가 필요하겠다.
지방 대졸자의 지방 취업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출신 

고등학교(성장지역)로,24) 신입 간호사의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해당 지역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10,19) 본 연구의 다변량분석에서

는 소속 간호교육기관 소재지와 성장지역 일치 여부가 유의

하지 않았다. 취업을 희망하는 대졸자의 자질이 전문화될수

록 직업탐색의 지리적 범위는 넓어지고, 지역 잔류 가능성

은 떨어지며,20) 중소도시 및 농어촌 소재 대학의 경우 대도

시에 비하여 성장지역으로의 졸업 후 취업 확률이 유의하게 

낮고,25) 비수도권 취업자의 출신 지역 잔류 경향도 감소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간호대학 입

학정원을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 및 지역적 불균형 분포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소재 간호교육기관을 통하여 재학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

하고, 졸업 후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 지역 간호발전

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나, 빈번한 초과근

무, 높은 업무강도, 낮은 급여수준 등 지역 의료기관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역 잔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이다. 성적 수준이 중위권, 하위권일 때 상위권에 비하여 학

교 소재 지역 취업을 계획할 가능성은 높은 것은 기존 연구

에서 학업성취도가 낮을 경우 지역에 남을 확률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10,19) 단기적으로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 취업한 후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가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는 해당 지역을 벗어나고자 하는 우수인재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전문직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

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방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가족, 친구

로부터의 고립, 사회화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할 때 

학교 소재 지역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나, 친구, 생활방식 등 

지방생활을 즐길 수 있는 측면이 인식된다면 학교 소재 지

역 취업 가능성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

서 농촌 출신 및 농촌에서의 임상교육이 농촌 근무 가능성

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26) 지방 근무는 양질의 업

무경험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사회적 고립,16) 즐길 거

리가 없는 것,27) 경제적 부담과 교통수단 걱정,28,29) 정서적, 
신체적 요구 및 인력부족, 지원부족 등 기대와 다른 농촌의 

현실23)은 장애 요인이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첫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임금/수입, 고용 

안정성, 직장내 인간관계 순이었다. 최근 대졸 청년층의 일

자리 선택기준으로 임금, 고용 안정성과 같은 외적 동기의 

중요도가 높아진 것은 초기 진입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다양

한 요소를 살피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했다가 이직단계

에서야 발전 가능성 등 보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7) 실제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간호사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기관에서 요구하는 

채용직급, 응시인원,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은 제시되어 있

지만, 신규 간호사의 채용 후 급여수준, 교대근무, 임용후보

자 자격(계약직, 정규직 등 고용 안정성), 승진 등 근로조건

에 대한 정보제공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첫 직

장 선택시 구체적인 근무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 후 신분, 급여,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복리후생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간호사 채용 및 유

지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에서 일하고자 하는 선택에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

으로 상호작용하므로 하나의 요인에만 대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8) 지역 간호교육기관에서 양성된 간호대학생의 

타 지역 이동을 최소화하고, 지역 의료기관에 취업하여 지

역에서의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 취업

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

다. 본 연구의 단변량 및 다변량분석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

타난 고립과 사회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 대

중교통 수단 부족, 여가생활의 다양성 등 정주여건이 개선

되어야 하고, 보육시설, 학교 등 자녀양육시설 확충, 모성보

호 등 일 가정 양립3,30)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기반의 

지역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 간호교육기관 졸업생

의 간호 전문직으로서 능력 배양을 위한 간호교육환경 개선

도 중요하다. 단기간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간호교

육기관 신증설은 임상실습기관 부족 등 교육환경의 질 저하

를 초래할 것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신규 간호사의 

임상적응을 돕고, 조기이직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신규 오

리엔테이션 기간연장 등 임상적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직 사회화를 위한 업무역량강화 교육의 기회도 늘어나

야 한다. 다변량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수도권 대

비 지방 중소병원의 낮은 임금에 대한 적정 임금수준 보장, 
표준임금의 설정 등 재정적 요인을 개선하는 처우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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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 취약지 등 농촌지역 간호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하여 간호대학생에 대한 공중보건장

학금 지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

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 대상자 

선정시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 전남, 경남지역 소재 대학에

서 편의 추출하여, 본 연구 결과를 전국 간호대학생에 일반

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적 조사 연구

로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

다는 점이다. 이러한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비수도권 지역 간호대학생의 지방 취업 계획 관련 요인

을 파악한 초기 연구로서 향후 지방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

은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로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요 약

연구배경: 신규 간호사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부족과 지역적 불균형은 중요한 보건문제로 남아있다. 그러

므로 간호대학생의 지방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인

식, 지방 취업 및 첫 직장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

해하는 것은 지역의 간호사 채용 및 유지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하다.
방법: 비수도권 지역 소재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

로 지방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인식, 지방에서 일

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첫 직장 선택시 고려 항목

에 대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329명의 자료

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t검정, 카이제곱 검정 및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 졸업 후 학교 소재 지역에 취업할 계획이 있다는 간

호대학생은 전체의 57.8%였다. 지방에서 일하는 선택에 영

향을 미치는 상위 3개 항목은 주거비용, 가족과 가까이 사는 

것, 생활비였고, 지방생활을 즐길 수 있는 측면은 선택 가능

성을 높이는 쪽으로, 고립과 사회화 문제는 선택 가능성을 

낮추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비수도권 지역 간호대학생의 학교 소재 지역 취업

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의 정주여건 개선 및 근로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심 단어: 간호대학생, 지방병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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